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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미선, 가족 관찰 예능으로 복귀…"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"

등록 2026.06.02 16:12:46

서울=뉴시스] 코미디언 박미선, 이봉원 부부가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'남의 집 귀한 가족' 제작발표

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(사진=MBN 제공) 2026.06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"자신감도 없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했지만, 남편도 같이 한다고 하니 조금은 의지할 수

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"

코미디언 박미선은 2일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'남의 집 귀한 가족'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유방암 투병을 딛고 복귀한 소감

을 이같이 밝혔다.

박미선의 방송 복귀는 2024년 12월 종영한 TV조선 '이제 혼자다'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. 그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방송활

동을 중단하고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. 묵묵히 치료를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tvN '유 퀴즈 온 더 블럭'에 깜짝 출연해

힘겨웠던 투병기를 털어놓기도 했다.



긴 공백기를 깨고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박미선은 복귀를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. 그는 "사실 활동을 다시 시

작해도 되나 고민이 많았고,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"며 "막상 촬영하다 보니 '내가 해야 하지 않나' 싶을 정도

로 두 사람(이봉원·이수근)이 좀 답답하더라"고 웃었다.

그러면서 "이 방송이 저를 선택해 준 거다. 정말 가족 같은 분들과 편하게 촬영했다"고 말했다. 이에 이봉원은 "박 여사와 10년

만의 방송 출연"이라며 "컨디션이 돌아왔을지 걱정이 됐다. 70% 정도 회복했다고 해서 출연을 결정했다. 이 기회를 통해 같이

해보니 좋았다"고 말했다.

'남의 집 귀한 가족'은 스타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웃음과 갈등, 사랑과 화해를 진솔하게 담아낸 가족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

이다. 박미선·이봉원 부부를 비롯해 최근 결혼한 가수 신지·문원 부부, 방송인 전민기·정미녀 부부가 일상을 공개한다. 배우 고

준희는 부모님과 함께 출연하고, 방송인 이수근은 스튜디오 MC를 맡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소개한다.

신지는 "제안을 주신 건 감사했지만 출연을 결심하기까지 조심스러웠다"며 "결정적 계기는 제작진이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되

고 두 사람 그대로의 모습만 담겠다고 말해준 점"이라고 말했다. 이어 "촬영하다 보니 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

희를 선택해준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둘이서는 경험하지 못할 법한 것들을 경험하고 추억을 쌓고 있다'고 덧붙였다.

[서울=뉴시스] 2일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'남의 집 귀한 가족'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. 왼쪽부터 방송인 이수근, 코

미디언 박미선·이봉원 부부, 그룹 코요태 신지, 배우 고준희, 방송인 전민기. (사진=MBN 제공) 2026.06.02.
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고준희는 "부모님에게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'하실래요?'라고 여쭤봤는데 하고 싶어하시는 눈치더라"며 "한 회 촬영하고 3

박 4일 앓아누우셨다. 그래도 안 하겠다고는 안 하시더라"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 그러면서 "저희 집에도 카메라가 있었으면

좋겠다. 더 화목해지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됐으면 좋겠다"고 했다.

출연진은 서로의 가족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. 이봉원은 "다른 부부를 보면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

꼈다. 저런 부분에서는 다정다감하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"고 전했고, 고준희는 "방송으로 제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

를 보면서  말을 더 예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"고 말했다.



신지 역시 "첫 녹화 때 미선 언니가 제 신랑에게 '신혼인데 잔소리하지 말라'고 하셨는데 언니 영상을 보니 똑같이 하시더라"며

"나도 하면서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 언니를 보며 거울치료 중이다. 잔소리를 덜 하려고 노력 중"이라고 밝혔다.

박미선은 첫 방송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을 '순한맛'이라고 표현했다. "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특별할 게 없죠. 솔직히 말하면

순한맛이에요. 낙지볶음처럼 매운 걸 먹으면 옆에 콩나물 같은 슴슴한 게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. 순한 건 순한 맛이

있으니 그걸 생각해주세요."

'남의 집 귀한 가족'은 이날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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